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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우리를 만들었는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어떻게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었는지 말하고 있다. 아주 먼 옛날에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인간을 만드시고 아담이라고 이름을
지으셨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땅의 흙으로 만드셨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셨을 때 그에게
생명이 있었다. 하나님께서 “에덴” 이라고

불리는 아름다운 동산을 지으시고
그곳에 살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기 전, 하나님께서는 경이로운
것들로 채워진 아름다운 세계를 만드셨다. 하나님께서는
언덕과 초원, 향기로운 꽃들과 높은 나무들, 밝게 빛나는
깃털을 가진 새들과 윙윙거리는 벌들, 바다 속에서 헤엄치는
고래들과 매끌매끌한 달팽이들을 하나씩 하나씩 만드셨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만드셨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들기 전인 태초에는
하나님을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없었다. 
사람이나 장소나 어떠한
것들도 없었다. 
아무것도 없었다. 빛과
어둠도 없었다. 위와
아래도 없었다. 어제와
내일도 없었다. 시작이
없는 하나님 만이
계셨다. 그 후에
하나님이 일을 시작
하셨다.



태초에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만들었다.



그리고 지구는 형태와 공간이
없었다. 그리고 어둠이
심연에 가득 차
있었다. 그 후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빛이 있었다.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하고 어둠을
밤이라 불렀다.  그 저녁과 아침이 첫 번째 날이었다.



둘째 날에 하나님이 대양, 바다, 그리고 호수의 물을 하늘
아래로 가져왔다. 셋째 날에 하나님이 “마른 땅이 나오게
하라.” 고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풀들과 꽃들, 관목들과 나무들이
있으라고 명령하셨다. 그리고 그들이 나타났다.  그

저녁과 아침이 셋째 날이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태양과 달과
아무도 셀 수 없을 수많은 별들을
만드셨다.  그 저녁과 아침이 넷째

날이었다.



하나님께서 바다 생물들과
물고기들과 새들은 그
다음으로 만드셨다. 다섯째
날에 하나님께서는 큰
황새치와 작은 정어리들, 
긴 다리의 타조들과 행복한
노래하는 작은 새들을
만드셨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종류의 물고기를
만들어 지구의 물에
채우셨고, 그리고 모든
종류의 새들을 만들어 땅과
바다와 하늘을 즐기게
하셨다. 그리고 그 저녁과
아침이 다섯째 날이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셨다. “땅에 살아있는 생물들, 
모든 동물과 곤충들과 파충류가 있으라.” 고 말씀하셨다. 
모든 동물과 곤충과 파충류가 땅에 나왔다. 땅을 떠들썩하게
하는 코끼리들과 바쁜 비버들. 장난을 좋아하는 원숭이들과
재치 없는 악어들, 몸부림치는 벌레들과 볼이 축 쳐진
다람쥐들, 목이 긴 기린들과 그르렁거리는 고양이들. 
하나님께서 모든 종류의 동물들을 그날에 만드셨다.  
그리고 그 저녁과 아침이 여섯째 날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특별한 일을 여섯째 날에 하셨다. 이제
모든 것들은 사람을 위해 준비되었다. 들판에는 음식들이
있었고, 시중들 동물들이 있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로 땅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 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셨다. “동산에서
네가 원하는 모든 것을
먹어라. 하지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만약 네가 그 나무의
열매를 따 먹는다면
너는 틀림없이 죽을 것
이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이 혼자
있으니 좋지 않다. 내가 그를 위해
배필을 만들겠다.” 고 하셨다.”
하나님께서 모든 새들과 짐승들을
아담에게 데려오셨다. 아담은
그것들에게 이름을 지어 주었다. 그는
그 일을 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현명
했을 것 이다. 하지만 모든 새들과
짐승들 중에 아담을 위한 적당한 짝은

없었다. 



하나님은 아담을 깊고 깊은
잠이 들게 했다. 자고 있는
아담에게서 갈빗대 하나를
취하시고 그것으로 여자를
만들었다. 하나님께서 만든
여자는 아담에게 아주 좋은
배필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에 모든 것을 만드셨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일곱 번째 날을
축복하시고 그 날에 안식 하셨다. 에덴의
동산에서 아담과 그의 아내 이브는 하나님께
복종 하는 완벽한 행복을 누렸다. 하나님은
그들의 여호와요,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며, 
그들의 친구였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들었을 때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창세기 1-2장에 있다

“주의 말씀을 열므로 우둔한 자에게 비취어

깨닫게 하나이다.” 시편 119:130



끝



성경 이야기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 주고
싶어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에 대해 말해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라고 불리는 나쁜 짓들을 해 온것을 알고
계십니다. 죄에 대한 처벌은 죽음이지만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당신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죄값을 치뤄 주셨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셔서 천국으로 가셨지요. 

예수님을 믿고 싶으면 당신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 분께
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셔요. 그리고 그분이
지금 당장 오셔서 동거해 주실 뿐만 아니라 당신과 영원히

함께해 주신답니다. 

당신이 이 진실를 믿으신다면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세요. 
사랑하는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인 것과 인간으로 오셔서 제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제는 제 삶을
주관하시고 제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고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도와 주세요. 아멘

성경을 읽고 하나님과 매일 대화하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


